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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포항시 수소차 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2025.06.18)

- 포항시가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인상. '디 올 뉴 넥쏘' 보조금은 3,750만원, 수소버스는 4억 1,000만원으로 상

향하여 전국 최고 수준 지원

- 올해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50대, 수소버스 10대 총 60대 규모. 신청일 기준 3

개월 이상 포항시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

- 포항시는 장흥 수소충전소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영일만4산업단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조성 계획. 이강덕 시장은 수소차 대중화와 친환경 교통 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박완수 경남지사 덴마크공과대학교 수소기술 협력(2025.06.18)

- 박완수 경남지사가 덴마크공과대학교(DTU) 에너지연구소를 방문하여 글로벌 수소

기술 선도 계기 마련 의지 표명. DTU는 유럽 공과대 평가기관 'EngiRank'에서 1

위를 차지한 명문대학

- 차세대 수전해기술 국제공동연구 후속 조치로 2024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

년 6개월간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과제 진행. 그린수소 생산기술 상

용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 기여 기대

- 경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선진기관과 네트워크 강화하고 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 발표

□ 부산시의회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조례안 발의(2025.06.17)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산 수소충전소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11% 높아 수소차 

보급 걸림돌이 되는 상황 개선 목적

- 부산지역 전체 11개 수소충전소의 평균 수소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당 1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401.20250618090450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4008.2025061808252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401.202506172016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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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1330원으로 전국 평균 1만176원보다 높은 수준. 수소 수급 계획, 생산시설 설치 

계획, 연료 가격 안정화 방안 등 포함

- 부산시 주도의 수소 생산 정책과 수소 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해시 수소 융복합에너지 산학연협의체 사무실 개소(2025.06.16)

- 강원 동해시의 수소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수소 융복합에너지 연계사업 산

학연 협의체 구성. 18일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관리원 3층에 협의체 사무실 개소

식 개최 예정

- 상시 협업 및 의사 결정 허브 구축을 대내외에 알리고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목적. 사무실 개소와 함께 비전 발표하고 수소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계획

- 홍승기 협의체 회장을 비롯해 민귀희 동해시의회의장 등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40여명 참석 예정. 동해시 수소산업 집적화와 협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동해신항 건설 재정사업 전환으로 수소산업 연계 부두 기능 변경(2025.06.16)

- 강원 동해시 동해신항 건설사업이 올해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본격 추진. 석탄

부두는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 기타광석과 잡화 부두는 상반기 중 공사 시작

- 동해시가 수소 산업 육성과 연계하기 위해 4번 부두 기능을 기존 기타광석에서 

화학공업생산품으로 변경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수

소(암모니아) 기반 생산품 등 화학제품 처리 가능

- 동해신항과 삼척해변역을 잇는 3.6km 구간 인입철도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사

전타당성 조사 진행 중. 2030년 준공 목표로 동해·묵호항이 환동해 물류 및 관

광 거점 항만으로 도약 기대

□ 부안군 신형 수소전기차 '디올뉴넥쏘' 보급 확대(2025.06.15)

- 전북 부안군이 현대자동차 신형 수소전기차 '디올뉴넥쏘' 출시에 따라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 박차. 7년 만에 출시된 모델로 충전시간 5분 내외, 주행거리 

702km로 성능 향상

- 판매가격 약 7644만원에서 보조금 3450만원 지원으로 자부담 금액 약 4194만원. 

승용차 20대 물량 중 현재 8대 보급 완료로 12대 잔여, 11월 12일까지 접수하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1616385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1613040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351.202506152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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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공고 전일까지 6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18세 이상 개인, 법인, 단체 대상. 물량

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 높은 차량 등 우선 제공

□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도약기 맞아 인프라 본격 가동(2025.06.15)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도약기 맞

이. 완주 산단지역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중심으로 수소용품, 연료전지 및 생

산인프라 구축 등 기반 집적·고도화 추진

-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센터 

등 지원기반 구축.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국내외 최초 설립으로 지난해 6월부

터 본격 가동되어 741건 검사 실적

- 완주 수소생산기지는 월 47톤 수소 생산/판매로 안정적 공급기지 역할. 산자부 지

정 수소전문기업 4개사, 수소 관련 기업 약 34개사 등 기업유치 활발

□ 군산시 AI·그린수소·예술특구 등 8대 국책사업 추진(2025.06.12)

- 전북 군산시가 '2025 국책사업발굴단 중간보고회' 개최하여 8개 우선 사업의 심화 

연구 방향 발표. AI 기반 위성활용센터 구축, E-Fuel 실증단지와 화학안전체험센

터 구축 등 미래 산업과 시민 안전 포괄

- 새만금 국가 전략지대 중심 우주·수소·해양 분야 신산업 육성은 국토 균형발전

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 기대. 청년농업인 원예특성화지구 

조성과 베리어프리 힐링센터, K-예술특구 조성도 포함

-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 아래 기후 위기·산업 전환·

사회 안전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 대응하는 전략 사업으로 구성. 7월 말 최종

보고회 개최 예정

□ 창원시 수소사업 관련 수사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2025.06.12)

- 김미나 전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창원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사업 관련 수사의 철저한 진행 필요성 강조. 창원

시 성산구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의회의 정당한 

특위 활동 결과물임

- 2025년 3월 14일 제141회 창원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결 절차를 거친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1001.2025061519030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612162420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4008.202506121158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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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정상적 행위라고 밝히며 결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 수소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 존재

- 수소사업 관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한 절차 무

시하고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늘의 혼란을 자초한 본질이라고 비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제주과학축전 오는 13일 개막 UAM·AI시뮬레이터 등 다채(2025.06.12)

- 제주도가 '제26회 제주과학축전'을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과학, 제주를 만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제주도와 제주

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과학문화협회와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가 협

력해 진행. 도내 70여개 학교와 기관, 기업이 참여해 모두 110개 부스에서 105개 

프로그램이 운영

- 행사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시뮬레이터, UAM 등 첨단기술 체험이 가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SW미래채움 제주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과

학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 제주지역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미래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이번 축전은 제주 지역의 과학 문화 확산과 청소년들의 과학적 호기심 증진을 목

적으로 함. 특히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행사로 평가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700101.202506121308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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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글로벌 기술혁신 거점 도약… 대전시-퀘벡주, '우주항공' '양자' 연구혁신 협력 (2025.06.12)

- 대전시와 캐나다 퀘벡주가 몬트리올에서 연구·혁신 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 분야 국제 공조를 본격화. 협약은 북미 최고 수준의 국제 

정책포럼인 '몬트리올 컨퍼런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크리스토퍼 스키트 퀘벡

주 경제장관이 직접 서명.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양자기술 4개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이 핵심

- 퀘벡주는 막강한 행정·재정 역량과 항공우주·양자·바이오 등 산업별 선진 과

학기술 생태계를 갖춘 북미 과학기술 중심지. 대전시와 퀘벡주는 우주항공과 양

자 2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최대 3년간 과제당 3억원을 1대 1로 매칭 지원. 대

상은 양 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컨소시엄

- 대전시는 지난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식에 퀘벡주를 특별 초청한 후 다양

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옴. 퀘벡주 경제장관은 대전을 연구혁신협약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로 "대전이 이미 전세계 연구개발 리더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 양 지역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함께 이끌어가기로 약속

□ '한국 최초 발사기지' 고흥에 제2우주센터 조성해야 (2025.06.12)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공

약했으며, 이는 단순 발사체 건립을 넘어 우주산업의 집적화를 의미. 공약에는 나

로우주센터 고도화, 재사용발사체 발사장 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과 우주테마 

전시·체험공간 조성이 포함.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등도 함께 공약하여 고흥을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

- 현재 정부는 고흥과 제주지역을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검토 중이나, 발사체 인프

라가 조성된 고흥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고흥은 나로우주센

터가 자리잡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상징적 장소로, 나로호와 누리호 등 국산 발

사체들이 개발되고 시험됨. 발사대, 추진체 시험장 등 우주발사에 필수적인 인프

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다른 후보지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

- 전남도는 전략 수립과 홍보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고흥군도 유력 후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201.20250612071325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0501.20250612172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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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정비 등 선제적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음. 문금주 국회의원은 "우주센터 집적화는 당연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 고흥 

유치는 필수적"이라며 고흥의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측면에서 제주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국정과제 채택 요청 (2025.06.15)

- 경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

설 등 경남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불어민주당에 요청.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13일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

원장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 우주항공분야, 산업분야, 교통·물류 분야 등 총 100

건의 세부 사업을 담은 건의서 제출

- 건의서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구, 거제-통영 고속

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등이 포함. 이는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경남도 지

역공약, 시군 지역공약, 분야별 정책공약 등을 토대로 연계 작성

-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지약은 광역 GTX망 구축, K-조선업 발전, 제조특화 AI플랫

폼 개발, 첨단스마트·우주·항공·방산 산업메카 조성,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 구축 등 도내 주력산업 고도화와 균형발전에 중점. 경남도는 행정부지

사를 단장으로 5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과제 대책반'을 운영하며 중앙부처·국회 

등을 방문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

□ 사천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6.17)

- 서천호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함께 연계 추진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

원을 우주항공청 인근에 소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운
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산재된 우주항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글로벌 우주경제시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

- 전 세계적 우주항공 대표적 도시인 프랑스 툴루즈 사례처럼 분산돼 있는 우주연

구개발기관과 산업육성기능을 함께 모아 현장 중심의 연구 재편을 통해 경남을 

세계적인 우주항공 지역으로 동반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법안 발의.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101.20250615192301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4008.202506171610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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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자연-육군 이동형 수소발전기 개발 협력(2025.06.18)

-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육군이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및 수소공급 장치 기술 개발

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소연료 발전기 기술 개발과 운용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합의.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운용개념·운영방안 설정, 실증·운용 적

합성 평가 등 추진 예정

- 국방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도입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 이동

형 수소 발전기는 군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환경 친화적 운용이 

가능한 차세대 군용 장비로 평가

- 양 기관은 수소에너지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 KIST-POSTECH 수소·AI·로봇 분야 연구협력 확대(2025.06.17)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연구협력과 과학기술 인

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정수소', 'AI·로봇', '이차전지' 기술 개발 등 공

통 관심분야 연구협력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우주항공수도를 자처하는 경남은 정책·산업·연구기능을 더해 교육･문화･관광･
교통이 어우러진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 2022년 기준 우주･항
공산업 생산액이 70.6%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

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이다"며 "조

속한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우주항공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표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51.2025061809111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506171636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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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POSTECH의 RISE 사업 학연일체센터와 KIST의 학연 특화 프로그램 장점을 활용

하여 지역 전략 분야인 이차전지, 미래에너지(수소), 딥테크(AI·로봇)에서 공동연

구 진행 예정

- 2016년 양자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KIST 조인트 리서치 랩 설치와 학점 인정형 

인턴십 협약 체결로 협력 토대 마련. 이번 MOU를 계기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을 

연계한 연구협력 본격 추진

지방기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우주청·국방부 '우주위험 대응훈련' 정례화 합의 (2025.06.12)

- 우주항공청과 국방부가 민·군 합동 '우주위험 대응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

의. 이번 결정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

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짐. 우주개발 가속화로 인한 인공우주물체 증

가에 따른 위험성 대응이 목적

- 양 기관은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

하고, 향후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함.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우주청과의 긴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6121645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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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밀한 공조를 통한 국방우주 역량 강화를 약속.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민·

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 방침을 강조

-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

치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우주분과 실무위는 

이번에 처음 열렸으며, 민·군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

□ 세계 최초 우주발사체용 3D프린팅 부품 '극저온 내압 시험' 성공 (2025.06.1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동 연구팀이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대형 티타늄 합금 

용기가 -196℃ 극저온에서 330bar 고압을 견디는 시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 우주

발사체 고압용기는 액체연료와 추진제 저장·공급, 자세제어용 가스 고압 상태 유

지를 위한 핵심 부품. 기존 주조·단조 방식의 소재 수급 어려움과 높은 비용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층제조 공정 도입

- 연구팀은 DED 방식의 적층제조 공정으로 직경 640㎜, 크기 130L급 티타늄 합금 

고압용기를 제작. 공정 중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적층 품질을 정밀 제어하고, 구조 

특성과 열변형을 반영한 적층 경로 최적화 기법으로 대형 용기의 형상 정밀도와 

기계적 물성을 동시에 확보. 두 개의 반구형 티타늄 부품을 적층 제조한 후 열처

리·정밀 가공·용접 공정을 순차 적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극저온 시험을 주관하여 용기 내부를 -196℃ 액체질소로 

냉각한 뒤 330bar까지 단계적으로 가압하는 방식으로 내압 성능 평가. 변형률 센

서와 온도 센서,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계측 결과 구조 해석 수치와 일치하

는 성능 기록. 이는 다양한 우주항공 응용 분야에 적층제조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의미

□ 우주청, KASA R&D 전략 설명회 개최…'우주 5대 강국' 도약 로드맵 제시 (2025.06.12)

- 우주항공청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KASA R&D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이끌 R&D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공유. 우주청을 비

롯한 주요 연구기관,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 우주

항공임무본부 소속 3개 부문(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이 분야별 전략 로

드맵을 발표

- 우주청은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한 핵심 과제인 재사용발사체 및 궤도수송선, 초고

해상도 위성 및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 L4 태양권 관측소 및 달 착

륙선 등의 사업을 중점으로 전략적 투자를 집중할 계획. 누리호 지속 발사, 유인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61209545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158.20250612140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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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우주임무기반 구축, 통신위성 개발 등도 추진

- 장기발전보고서,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KASA-PR 등 우주청 개청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

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술확보와 민간 주도 구조 전환이 필수

적"이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공과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약속

□ 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 이전 법안 발의 파장 (2025.06.18)

- '과학수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파장이 

일고 있음.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

항을 삭제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주된 사무소는 경남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신

설하는 것

- 공동발의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16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박덕흠, 엄태영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도 포함. 이

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경남 사천을 세계적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군용기·항공부품 제조 중심 특

화, 항공 정비부품 국산화, 우주항공 철도 건설 방안 모색 등 대부분 우주항공 산

업과 관련한 내용

- 대전의 조승래 의원과 황정아 의원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음. 조승래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 법

안은 우주항공 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대전은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기능

을 중심으로 하고 생산기반이 있는 사천은 산업 중심,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은 

발사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우주산업의 효율적 배치를 둘러

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351.202506182204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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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두산퓨얼셀 도시가스 업체와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지원 협력(2025.06.16)

- 두산퓨얼셀이 서라벌도시가스, 지엔씨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

너지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분산형 발전과 도시가스 필요 지역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목적

-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과 LTSA 서비스 담당, 서라벌도시가스는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및 인프라 지원, 지엔씨에너지는 사업개발과 투자, EPC 업무 수행

- 지역사회의 외부 전력 의존도 낮추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기대. 전국 30여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사업모델 확대 적용하고 LTSA 서비스 

공동 수행 계획

□ 미중 패권전쟁 속 현대차-도요타 수소차 협업 확대(2025.06.15)

- 미중 패권전쟁 여파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협업 확대. 두 그룹 협력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수

소가 유력하며 현재 수소차 분야 선두 위치

- 현대차는 지난 4월 일본 이와시키그룹과 손잡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야쿠시

마의 무공해 섬 전환을 돕는 업무협약 체결. 한일 간 자동차·배터리 협력에 대

한 관심 증대

- 코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공

통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하고 부품 조달을 미국 내 거점으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5061611382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601.202506151654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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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전통 제조업에서 이차전지·수소로 전환하는 한국판 말뫼의 기적 추진(2025.06.12)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공세 속에서 한국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 산업 기반 도시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스웨덴 말뫼와 영국 

셰필드 등은 첨단제조산업 전환으로 성공한 대표 사례

- 포항과 광양은 철강업 중심에서 이차전지 소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배터리 전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 중.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

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집중

- 산업구조 전환뿐만 아니라 고용·인구·주거환경 등 도시 시스템 전반 재정립 전

략이 필요. 국토연구원은 산업의 가치사슬 중심 전후방 산업 연계와 정주환경 개

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이재명 정부의 교통 공약 '차세대 모빌리티 UAM'...현대차그룹 '주목'(2025.06.16)

-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중 UAM을 미래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선정해 상용화 일

정 현실화를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UAM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해 온 

현대차그룹이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항공·방위·우주산업 육성책 일환으로 UAM 관련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 UAM 실증을 위해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고층 건물 옥상에 UAM 이착륙 시설 설치도 계획 중. 

- 현대차그룹은 2020년 CES에서 우버와 협업한 개인용항공기 'S-A1'을 공개했고, 2021

년 UAM 법인 '슈퍼널'을 설립하여 2028년 도심 내 상용화와 2030년대 도시 간 상용

화를 목표로 제시

□ GS건설, 유아이그룹과 UAM 사업협력 MOU 체결(2025.06.17)

- GS건설과 유아이그룹이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UAM 사업 초기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GS건

설은 UAM 주요 섹터별 사업자들과 함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구축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51.20250612050031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16172834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6171427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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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한국비철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제 55회 파리에어쇼 참가 (2025.06.13)

- ㈜한국비철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발표. 국내 알루미늄 업계 

최초로 항공우주·방산 전문소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고품질 

알루미늄 소재를 빠른 납기와 원가 절감을 통해 공급. 반도체, 조선, 전기차 등 다

양한 산업 분야에도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 소재 공급의 핵심 기업

- 올해 55회를 맞는 파리 에어쇼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을 주도하고, 유아이그룹은 운항 및 항공정비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체 운항안

전 및 유지·정비 체계수립, 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

- 협약에는 UAM 초기시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와의 협력 강화, 실질적 UAM 통합운용 체계 구축, 국내 UAM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모색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 양사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

단체 주도의 UAM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UAM 시장 확장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구체

화할 예정.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GS건설이 UAM 통합운영사업자이자 

전략적 투자자로서 초기 시장에서 실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

유아이그룹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운항사업 역량 확보에 큰 시너지를 줄 것"이라고 

밝힘.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506131403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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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48개국 2,500여 개 기업과 13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

하는 글로벌 행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대기업

과 3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참가해 첨단 우주항공 기술을 선보일 예정

- 안국헌 한국비철 대표이사 회장은 "파리 에어쇼 참가를 통해 한국이 우주항공 

소재 분야에서 아시아 시장의 납기 단축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릴 것"이라며, "한국비철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재 공급 역량과 핸들링 능력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텔레픽스, 유럽우주국 주최 국제 심포지엄 참가…우주 쓰레기 문제 논의 (2025.06.16)

- 인공위성 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가 10~11일 유럽우주국이 주최하

는 '우주 쓰레기 제로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발표. 독일 다름슈타트 유럽

우주운용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우주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우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 유

럽우주국이 2030년까지 우주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우주 쓰레기 제로' 정책의 일환

- 텔레픽스는 지난해 3월 유럽우주국이 전 세계 우주 분야 주체들의 행동을 촉구

하기 위해 발표한 '우주 쓰레기 제로 헌장'에 서명. 우주 쓰레기 감축 및 복구를 

위한 목표와 행동 지침을 담은 이 헌장에는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20개 국가

와 전 세계 우주 기업 및 학회 등 156개 이상의 기관이 서명. 서명 기업으로는 

에어버스, 아마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등이 있으며, 국내 우주 기업은 텔

레픽스가 유일

- 전승환 텔레픽스 글로벌사업부문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주 쓰레기 제로' 추

진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우주 쓰레기 경감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 현황 등을 논

의. 참여한 우주 분야 관계자들은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 기관

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규제와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텔

레픽스는 지속가능성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

□ 다쏘시스템, 파리 에어쇼서 항공우주·국방 혁신 기술 공개 (2025.06.16)

- 다쏘시스템이 16일 개막한 파리 에어쇼에서 '3D유니버스' 기술로 항공우주와 국

방 산업의 설계·생산·운영 혁신 방안을 선보임. 3D유니버스는 모델링, 시뮬레

이션, 데이터 과학,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 전 과정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1201.2025061609205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6161404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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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을 디지털화하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통합하는 가상 환경을 제공. 복잡성과 안전

성, 기술력, 지속 가능성 등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

- 다쏘시스템은 부스에서 항공기 수명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버추얼 트윈' 기술과 

AI 기반의 생성형 설계를 시연. 설계·생산부터 테스트·유지보수까지 과정 자동

화와 최적화 방안을 제시. 패널 토론을 통해 버추얼 트윈 기술이 공급망, 항공 

이동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지 논의

- 데이비드 지글러 다쏘시스템 항공우주·국방 산업 부문 부사장은 "항공우주와 

국방의 미래는 새로운 설계와 구현 방식에 달려 있다"며 "3D유니버스를 통해 생

성형 AI와 전문 지식을 결합, 고성능·탄력성·주권을 갖춘 산업 전환을 이끌 것

"이라고 밝힘. 다쏘시스템의 이번 기술 공개는 전통적인 항공우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경남 우주산업-핀란드 위성기술 '맞손', 경남대표단, 아이스아이 투자협약 체결 

(2025.06.16)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핀란드의 글로벌 소형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기업 아이스아이와 투자유치 및 업무협약을 체결.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 도지사, 요스트 엘스탁 아이스아이 글로벌 미션 총괄 부사

장, 에릭 리 아이스아이 한국 지사장이 참석. 경남도의 우주산업과 핀란드의 첨단 

위성기술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에서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 아이스아이는 지구 관측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운영 분야에서 글로벌 선

두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SAR 위성군을 보유·운용하며 전 세계 어디든

지 실시간에 가까운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합성개구레이더는 전파를 이용

해 지표를 관측하는 기술로, 흐린 날씨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재난 감시, 국방 안보,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업계 최고 수준

인 25cm 해상도를 제공하며 총 48기의 위성 발사에 성공

- 박 도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주항

공산업의 중심지"라며 "아이스아이와의 협약은 경남 우주항공산업이 세계 시장

으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

이스아이와 도내 우주 관련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을 공동 검토하고, 위

성데이터 활용 확대, 전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01.202506162322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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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전문대, 우주로 향한 손잡기…영진전문대-KAI 기술동맹 (2025.06.13)

- 영진전문대학교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와 '항공우주 IPS 

분야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의향서를 체결. 한국군사과

학기술학회가 주관한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이뤄졌으며, 영진전문대를 대표해 국

방군사계열 김기병 교수가 참석.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KAI와의 항공우주 분야 

협약을 맺은 첫 사례로 주목

- 양 기관은 항공우주 IPS 가상기술 교육 플랫폼 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기반 항

공우주 IPS 기술 개발 및 자문, 산학 연계 R＆D 과제 발굴 및 공동 참여 체계 구

축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전반의 

미래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역량을 체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

- KAI 관계자는 "영진전문대는 국방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

춘 우수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력이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실무형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영진전문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항공우주 분야로의 진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

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

□ 전남대, BRL 2건 선정…가축 스트레스 대응·미래형 우주농업 원천기술 기술 

개발 나서 (2025.06.17)

- 전남대학교 오세종 동물자원학부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음.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 가축

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동물생명과학 분야의 기초과학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가 '나노 우주농업 기초연구실'을 개소하여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운영. 김장호·손형일 전남대 교수팀과 장경제·김건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팀이 공동으로 참여. 나노기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우주환

경 제어 및 모니터링 기술을 융합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최소 자원으로 최

대 작물 생산이 가능한 미래형 우주농업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

- 이번 연구는 전남대가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정착 AI 국가연구소'

와 연계되어, 우주농업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601.2025061315333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617101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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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것으로 기대. 이희경 학과장은 "이번 연구실 개소는 4단계 BK21 융합시스템농업

교육연구단, 디지털농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단 등

과 함께 미래 농업과 바이오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합동군사우주력 발전 심포지엄' 개최, "첨단 우주능력, 군사적 활용방안 찾는다" 

(2025.06.12)

- 민·관·군 우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민간 우

주능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 국방

부와 합참, 육·해·공군과 해병대 관계자, 국방 유관기관 및 우주산업 업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주한미우주군이 참석.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업체

의 첨단 우주기술 역량을 군사우주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논의

- 김명수 합참의장은 환영사에서 "각국은 우주에서 경쟁우위를 위해 국가적 노력

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우주력 발전

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민군협력의 수준을 뛰어

넘어 민군융합의 시대"라며 선순환적 기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주한미우주군 부대장 패트릭 대령은 미 우주군이 상용 우주자산을 우주작전에 활

용하고 있는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 합참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

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군과 우주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612102710001

